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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 여행가         ● 저서: <그래서 오늘도 HAPPY입니다> 등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산을 넘고 있다

길을 걸으면서

내가 지나왔던 날들을 보았다.

나는 내 봉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줄 알았다.

나만 힘들게 산다고,

나 혼자만 죽을 것처럼 외롭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봉우리를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히말라야산맥을 오르면서 비로소 알았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산을 넘고 있었다.

조송희의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깃든다> 중에서


